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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낫세의 기도와 회복의 축복II(회복6) 

본문: 대하 33:10-13 

 

“팔랄”기도를 하나님을 부르며 드리기 시작한 므낫세왕은 이어 “아타르”기도로 회개

하는 상한 심령의 향기로운 기도를 주님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그는 “테힌나”기도, 즉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본문 13절 중반 “...그 간구를 들으시사...” 

 

기도를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 또는 대화라고 한다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필요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간구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총 25 회 사용된 “테힌나 techinnah, 

 8467”입니다. 뜻은 “기도, 간구 supplication, 간청”의 의미입니다 (단 

9:3; 대하 20:4; 왕상 8:52). 본문 12 절 중반에서도 므낫세는 “테힌나”와 비슷한 

간청기도를 드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하라, , 비통해 하며 

간청하다, to entreat, pray, beg, 75 회 사용)...”  

 

특히 이 “테힌나”는 긍휼을 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가령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할 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윗도 종종 

“테힌나”간구기도를 드렸습니다 (시 6:9). 

솔로몬이 성전 완공시 자신과 백성들, 이방인들이 죄를 졌을 지라도 성전을 향해 

드리는 간구를 들어달라는 기도문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왕상 8:28, 30 등),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팔랄)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테힌나)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forgive” (왕상 8:30). 

또한 다니엘의 기도에도 제법 사용되었습니다 (단 9:20). 

 

“테힌나”는 히브리어 원어상 "양털로 덮인 올리브 가지나 항복을 바라는 애원자가 

흔드는 옷감"을 의미합니다. 즉 “항복을 위해 손 높이 들음”을 뜻합니다. “백기 

투항” 즉 항복을 표현하는 흰 깃발을 높이 들고, 울부짖으며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내 방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 놓고 간절히 두 손을 들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테힌나”간구기도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환난에 연약함을 체감하는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테힌나”간구기도를 악행을 일삼았던 

므낫세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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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므낫세의 기도들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다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나아가 

왕권마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와 정반대로, 자신이 세웠던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명을 

내렸습니다(33:15-16). 할렐루야!  

심지어 죽어서 열조들과 함께 당당히 궁에 장사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하 33:20).  

 

그렇습니다. “테힌나”간구기도는 환난 중에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나아가 보다 새롭게 갱신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찔리신 주님을 향해 울며 

회개하며 간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곧 자신이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을 찌른 사건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의로울 의”한자어는 양 양 + 나 아 +창 과 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때는 “내가 창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고 그 아래 있을 때”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애통해 하며 

간구하고 죄 용서 받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싫고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지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드리려 교회 오기가 싫어질 때가 있지요?  

불편해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셨죠? 요즈음도 그럴 때가 간혹 있지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더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 믿음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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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어느 것도 정죄하거나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포근하고 넓은 품에 꼭 껴안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자신이 므낫세왕같이 온갖 죄악을 범해 왔다고 느껴지십니까?  

죄인된 세리라고 여겨 지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돈만을 밝히며 지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팔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시며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타르”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향기로운 기도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 드리길 

권면합니다. 

“테힌나”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항복하며 간구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하고 결여되어 부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영육심간 전인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나아가 늘 감사가 넘치는 성령충만한 여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 

 


